
- 233 -

상담학연구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018, Vol. 19, No. 3, 233-255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가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조 하 늬 최 연 실†

상명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가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의 파

악과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수행을 위해 서울 및 경기 소재 9

개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44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상관분석, 위계적 중다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부부관계는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부부관계와 이성관계 갈등

해결전략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이 인지한 부모의 부부관계

의 질에 따라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이 달라지고, 그 관계에서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긍정적 갈등해

결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교육이나 상담 장면에서 부모의 

부부관계 향상과 더불어 자녀의 정서지능을 강화, 활용할 수 있는 접근법이나 전략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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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토대로 재구성하였음.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최연실 /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문2길 20

  Tel: 02-2287-5317 / E-mail: yschoi@smu.ac.kr

www.dbpia.co.kr



상담학연구

- 234 -

서  론

이성교제는 청년기의 발달과제로서 중요하

고, 성인기의 친밀감 형성에 토대를 제공한다. 

Erickson(1950)에 의하면 심리사회적 발달단계 중 

성인초기의 중요 발달과업은 이성과의 관계를 통

해 친밀감을 형성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능력

이다(정옥분, 2004에서 재인용). 이러한 발달과업

에 실패할 경우 고립감과 공허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성인초기에 청년들이 이성과의 관계를 잘 

수립하는 경험이 강조되고 있다.

이성교제는 애정을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며, 이성교제에서 그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교제 대상자 서로가 만족을 느끼는 것

이 필요하다. 만족스러운 이성교제는 주관적인 행

복감을 증진시키나(이수연, 2010), 친밀한 이성교

제를 하지 못하거나 이성교제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적응상의 문제나 우울 등의 정서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이복동, 2000). 이와 같이 이성관

계는 성인 초기의 심리적, 발달과정에서 핵심적인 

대인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성교제는 배우자의 선택에 영향을 끼치며, 결혼 

이후의 부부 관계를 예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이기도 하다(차정화, 전영주, 2002). 이성교제는 성

관계, 만족 및 사랑에 대한 개입이나 유지, 결혼

과 보편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현대 결혼의 상

당 부분이 이성교제에서 결혼으로 이어지기 때

문에 이성교제가 성인기뿐만 아니라 성인기 이

후의 삶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홍대

식, 2005). 한편, 결혼 전의 이성교제에서 경험한 

갈등과 부정적 정서 등이 이후의 결혼생활의 질

과 적응을 예측한다(김민녀, 채규만, 2006; 홍대식, 

2005). 따라서, 이성관계 만족과 관련된 변인들을 

살펴보는 것은 성인기 이후의 삶과 그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작업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내에서는 이성관계의 만족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변인들에 대한 연

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강수진, 최영희, 2011; 

김나리, 2002; 김민정, 2016; 김희경, 심혜숙, 이동

훈, 2012; 민순옥, 2009; 박나현, 2016; 박선미, 박

경, 2003; 이설아, 박기환 2013; 최경숙, 2014). 이

러한 변인들 중에서 특히 주목 받는 것이 갈등해

결이다. 갈등해결은 이성교제의 만족과 관련되는 

요인으로 서 연구적 관심의 대상이었다(김나리, 

2002; 김나영, 2003; 허선이, 2005; 황여주, 2013). 

이성교제 중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

이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서로 적응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때때로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관

계를 살펴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해

결해 나가는 것이다. 이와 연관해서. 갈등해결전

략은 바로 이러한 갈등이 일어난 상황에서 그 갈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이 선택하는 방법과 행

동이다(Unger et al., 1998).

갈등해결전략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성관

계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김나리, 2002). 또한, 기혼 부부를 대상으

로 연구한 결혼만족도 연구에서도 갈등을 무시하

고 방치하는 행동을 많이 할수록 자신은 물론 상

대방의 결혼 만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영

화, 고재홍, 2005). 다시 말해, 갈등 상황에서 어떠

한 방법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이성관계의 만족과 

그 질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이성관계 안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나 행

동은 어떤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

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접근을 한 연구들은 가족

관계나 가족상담 영역에서도 관심을 끌어왔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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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이성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

으로 원가족, 특히 부모의 부부관계와 관련된 변

인이 많이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가족치

료자인 Bowen은 인간가족은 자연체계이며, 가족 

그 자체만으로 정서적 단위이고 온전한 실체인 

하나의 정서체계라고 하였다. 그가 제시한 대표적

인 개념인 자아분화는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분

리하거나 자신과 타인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으

로서 이러한 자기분화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전해지는데, 부모의 만성적 결혼갈등과 자녀의 역

기능은 관련이 된다(Kerr & Bowen, 2005). 아버지

와 어머니 간의 관계에서 유래된 긴장과 융합의 

결과는 자녀에게 영향을 미쳐, 그 개인의 미래관

계에서 다시 재현하기 쉬우며 이는 이성관계에서 

미해결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Anderson & 

Sabatelli, 2016: 105-106). 특히 Sabatelli와 Anderson 

(1991)은 이러한 부모의 부부관계를 포함한 가족

체계의 역동에 대해 지각한 바가 청소년 자녀들

의 심리적 적응이나 또래관계, 이성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갈등이 발생할 경우 문제해결 전략

에도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고 있다.

영․유아기를 지나 청소년기에 이르면, 인간관

계는 친구관계 등의 다양한 대인관계로 확장되었

다가, 성인기에 접어들면서는 이성관계가 대인관

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그 중에서

도 특히, 대학생 시기는 일반적으로 본격적인 이

성교제를 경험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성교제에 있어서 부모는 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부모는 자녀에게 돌봄

을 통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지만, 사

실상 부모는 그들이 하는 행동으로도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즉, 부모의 행동을 자녀

가 관찰함으로써 형성되는 간접적인 영향력도 무

시할 수 없다.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부모가 서로 간에 행하는 행동까지도 아

동에게는 모델링이 되어, 이후 관계에 영향을 미

치게 된다(Bandura, 1977: 김중술, 2007에서 재인

용). 부모가 서로 간에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한

다면 자녀는 부모에 대한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

게 되고, 심리적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해 나

갈 수 있다(박선미, 박경, 2003). 따라서 자녀가 부

모의 부부관계를 어떻게 인지하거나 지각하고 있

는 지가 그들의 이성관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Bowen의 가족치료이론에서 제시하

는 다세대 전수과정, 혹은 사회학습이론을 바탕으

로 부모의 부부관계를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따라 

자녀 세대의 인간관계나 이성관계의 갈등이나 갈

등해결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내에서도 경

험적으로 입증한 선행연구들(서정숙, 2010; 여현

심, 강순화, 2017)이 있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부

정적 정서표현은 가정의 정서적 분위기에 영향을 

미쳐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적응상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고되었다(Buchler & Gerard, 

2002). 또 아동이 부부갈등에 노출될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여 사회불안을 많이 느끼는 등 

정서적 문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노

지형, 송현주, 2008), 부부갈등을 지각한 청소년의 

신체적 공격성이 더 높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채

유경, 2005). 또 부모 간 갈등이 자녀의 성별에 상

관없이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부부갈등 

자체만으로 자녀의 공격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김진희, 조옥귀, 2014). 이외에도 가족안의 

관계가 자녀의 대인관계 능력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가족관계 속에서 

처음으로 경험한 사회적 갈등해결방법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화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윤

일, 2000).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나 부부

갈등의 지각이 이후 친구관계에서의 갈등해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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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안윤일, 2000; 하

지원, 김광웅, 2005; 홍선표, 2008)는 국내에서 주

로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이를 대학생 자녀

를 대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부모의 부부관계에 대한 자녀의 지각은 

이미 성장과정에 형성되며, 이성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녀는 부모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변화

시키기가 어렵다. 따라서, 자녀의 입장에서 볼 때

는 이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 즉 갈등

해결과 같은 변인들을 통해서 이성관계 증진을 

위한 시도를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이

성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갈등해결 기술

을 바꾸어 관계를 증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

행해 왔다고 불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행동 자체만이 아니라 그에 영

향을 미치는 개인의 지각적․인지적 특성을 먼저 

고려하여야만 지속적인 행동변화를 이룰 수 있다

는 인식이 생겨났다(안수진, 1997). 이는 갈등해결

전략 기술을 익혀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며, 보다 근본적인 내면의 특

성을 파악하여 개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

장을 반영한다.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여, 본 연구

에서는 개인적이고 성격적인 특성이면서도 환경

적인 영향을 받아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개인의 

정서지능에 주목하여, 이것이 이성관계 갈등해결

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자 한다.

정서지능은 기본적으로 타고난 기질이 바탕이 

되지만 후천적 경험을 통하여 개발되고 발달되는 

것이 훨씬 크다고 알려져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

면, 정서지능은 유전적, 기질적 요인에 의해 정해

진 것이 아니라 가정이나 부모, 학교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얼마든지 발달할 수 있다(이보미, 

2010). 대인관계와 정서지능의 관계를 살펴 본 선

행 연구에 의하면, 가족관계나 동료관계가 정서지

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Mayer, Caruso, 

& Salovey, 1999; Salovey et al., 2001). 국내에서도 

부모의 부부관계가 자녀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경험적 증거를 제시한 선행연구(김진희, 

임지영, 2013)가 발표된 바 있다. 또 부부갈등의 

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의 정서지능은 높아지고, 부

부갈등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정서지능은 낮

아진다고 보고가 있으며(홍선표, 2008), 특히 부부

갈등의 빈도 자체보다는 이를 해결하고, 아동에게 

어느 정도 위협적으로 느껴졌는지에 따라 자녀의 

정서지능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순(2009)은 부부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지

능의 하위영역인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활용에

서 정서적 능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정서지능은 지능에 대한 대안적 관점인 다중지

능의 개인 간 지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자

신이 느끼는 기분, 정서 및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알고, 자신의 느낌을 자신의 내면과 상황

적 요구에 맞도록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으로서

(Mayer & Salovey, 1997), 혼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Goleman(1995)은 정서를 사려 깊게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정서는 인지능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간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

라 인지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한다고 말하며, 대부분의 인간관

계에서의 성공과 적응은 머리의 힘인 지능이 아

니라 가슴의 힘인 정서지능에 좌우된다고 주장하

였다(심혜숙, 왕정희, 2001에서 재인용).

한편,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자기감찰을 더 잘

하고, 더 공감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기

술도 높아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chutte et al., 2001). 또 정서지능이 높

은 사람은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쾌활하며 책임감

과 동정심이 강하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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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문용린, 1996).

이러한 정서지능의 역할은 갈등해결전략과 연

관해서도 주목을 받아왔다. 즉, 정서지능 개념이 

출현한 이후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갈등 상황

에서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갈등을 유연하게 해결

하는 능력이 더 높을 것이라 제시되었고(Goleman, 

1995; Mayer & Salovey, 1997), 이를 확인하고자 하

는 연구가 진행되어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인 정서

조절 능력이 뛰어나면 갈등 상황에서 더 이성적

이고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어, 타인과의 갈등이 

적다는 경험적 지지 증거가 있다(Lopes et al., 

2010).

같은 맥락에서, 대인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서는 다양한 인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타인과 자

신의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이성관계 안에서도 보다 안

정적이고 편안한 관계를 맺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을 구성하는 ‘정서

인식․표현’,  ‘감정이입’, ‘정서사고촉진’, ‘정서활

용’, ‘정서조절’ 등 5개의 하위요인은 대인관계에

서의 자기표현, 타인 이해 및 문제해결과 관련성

이 크다고 하였고(Mayer & Salovey, 1997), 이는 청

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는 하나 국내 연구

에서도 경험적 증거가 제시된 바 있다(임수진, 이

재신, 2017). 또 높은 정서지능은 대인관계의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며 갈등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나타내고 있다(김선주, 2002; 김윤희, 강민

주, 2010; 심혜숙, 왕정희, 2001; 이민영 외, 2006; 

임수진, 이재신, 2017). 정서지능의 하위영역인 정

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활용, 정서조절

이 각각 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들이 

많았다. 정서인식과 정서표현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연구를 살펴보면 정서를 잘 인식하고 표

현하는 사람일수록 긍정적인 해결방안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선주, 2002; 이민영 외, 2006). 

감정이입을 잘 하는 경우 갈등상황에서 사회적으

로 수용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고, 반

대로 감정이입이 떨어지는 경우 갈등해결전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Warden & 

Mackinnon, 2003). 정진미과 유현실(2013)의 연구에

서도 공감능력이 긍정적인 갈등해결전략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선표(2008)의 연구에 

따르면 정서지능이 높은 아동의 경우에 정서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정서지능 중에서 가장 높

은 단계에 해당하는 하위영역연 정서조절은 긍정

적인 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김향순, 2007; 하지원, 김광웅, 2005).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성인 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 시기에서 발달과업 상 상당히 

중요한 이성관계에서의 갈등해결전략은 원가족에

서의 부모의 부부관계의 역동이나 학습에 의해 

영향 받을 가능성이 크며, 그 과정에서 개인의 정

신적 성숙성과 관련될 수 있는 자녀의 정서적 지

능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가정이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가 도출한 문제의식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

로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가 이성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두 변수

의 관계에서 그들의 정서지능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

히 갈등해결전략을 긍정적 갈등해결전략과 부정

적 갈등해결전략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이는 

내용적․기능적 차원에서 이 두 갈등해결전략이 

다른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Unger et al., 1998). 긍

정적 갈등해결전략에 속하는 ‘이성적 갈등 해결’, 

‘긍정적 감정 표현’, ‘외부 도움 요청’은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에 속하는 ‘회피’, ‘부정적 감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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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표출’과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으며, 

한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기에 어려

운 측면이 있다. 또한 기능으로 살펴볼 때도 대인

관계의 맥락 속에서 볼 때 부정적 갈등해결전략

은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에 비해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해내기가 어렵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연

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

는 자녀의 (긍정적/부정적) 이성관계 갈등해결전

략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자녀의 정서지능은 부모의 부부관계가 

그들의 (긍정적/부정적)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통제변인은 부모의 부부관계, 이성관계, 갈등해

결전략, 정서조절과 관련한 선행연구들(김나리, 

2002; 김민정, 2016; 민순옥, 2009; 이지영, 2015; 

황여주, 2013)을 참고하여 조사 대상자의 이성관

계와 관련된 변인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구별

하여 설정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경기 지역의 9개 대학에

서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거나 최근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미혼의 대학생 남녀 440명을 대상으

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480부의 설문지를 배부

하였고, 44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이 중 불

성실하게 응답한 30부를 제외한 410부의 설문지

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구

체적인 특징은 표 1과 같다.

측정도구

부모의 부부관계

본 연구에서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 

측정을 위해서는 유가효(1988)가 자녀가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인가를 고려하여 만든 부모

의 사회-정서적 관계의 질에 대한 척도를 사용하

였다. 구체적으로, 이 척도는 생활철학의 유사, 성

격의 조화, 여가활동의 동반, 심리적 위로, 대화, 

애정 표현, 의견일치, 화해, 금슬 등의 ‘심리적 조

화’(예: 심리적으로 어려울 때 부모님은 서로 위

로를 잘한다), 의견 충돌, 폭력 사용, 심한 언사의 

사용, 부조화 등의 ‘갈등’(예: 우리 부모님 사이에

는 의견충돌이나 부부싸움이 자주 일어난다), 부

의 가사 협조, 부의 자상함, 좋은 남편, 훌륭한 가

장 등의 ‘부의 협조성’(예: 우리 아버지는 집안일

에서 어머니를 잘 도와주신다), 좋은 아내, 주부 

역할을 잘함 등의 ‘모의 역할’(예: 우리 어머니는 

주부로서의 역할을 잘하신다)을 포함하는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총 20개의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

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식 척도를 통하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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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평가되었다. 6개의 역채점 문항에 대해서는 반

대로 점수를 주어 20개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였

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

의 부부관계 질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변 인 내 용 빈도(%) 변 인 내 용 빈도(%)

성별
남 198 (48.3)

가족형태

핵가족 337 (82.2)

여 212 (51.7) 확대가족 38 (9.3)

학년

1학년 81 (19.8) 한부모 가족 30 (7.3)

2학년 94 (22.9) 조손 가족 5 (1.2)

3학년 97 (23.7)

부모의

결혼지위

초혼 356 (86.8)

4학년 138 (33.7) 이혼 29 (7.1)

나이

20세 71 (17.3) 재혼 16 (3.9)

21세 63 (15.4) 별거 4 (1.0)

22세 58 (14.1) 사별 5 (1.2)

23세 49 (12.0)

부모의

교육수준

고등졸업 미만 25 (6.1)

24세 59 (14.4) 고등학교 졸업 137 (33.4)

25세 51 (12.4) 대학교 졸업 199 (48.5)

26세 31 (7.6) 대학원 이상 49 (12.0)

27세 28 (6.8)

가정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5 (3.7)

종교

기독교 172 (42.0) 100-200만원 미만 32 (7.8)

200-300만원 미만 67 (16.3)불교 17 (4.1)

300-400만원 미만 85 (20.7)천주교 36 (8.8)

400-500만원 미만 91 (22.2)
무교 185 (45.1)

500만원 이상 120 (29.3)

이성교제

경험

1회 150 (36.6) 현재

이성교제 유무

유 157 (38.3)

2회 115 (28.0) 무 253 (61.7)

3회 72 (17.6)

현재

교제대상자와의

교제기간

3개월 미만 39 (9.5)

4회 34 (8.3)
3-6개월 미만 21 (5.1)

5회 이상 39 (9.5)

6개월-1년 미만 25 (6.1)

주당평균 

만남횟수

1번 이하 83 (20.2)

1년-1년 6개월 미만 25 (6.1)2번 144 (35.1)

3번 86 (21.0)
1년 6개월-2년 미만 16 (3.9)

4번 40 (9.8)
2년-3년 미만 17 (4.1)

5번 30 (7.3)

3년 이상 14 (3.4)6번 이상 27 (6.6)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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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문항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4, 하위

요인별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심리적 조화 

.93, 갈등 .85, 부의 협조성 .81, 모의 역할 .82로 

나타났다.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

본 연구에서의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은 김지

현(2006)이 선행연구들(김나리, 2002; 박지숙, 2001; 

최규련, 1994)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갈등대처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성관계 안에서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 척도는 긍정적인 갈등해결

전략과 부정적인 갈등해결전략으로 나뉘어져 있

으며, 5개의 하위요인(3개의 긍정적인 갈등해결전

략, 2개의 부정적인 갈등해결전략)으로 구분된다. 

3개의 긍정적인 갈등해결전략은 갈등을 합리적이

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과 

관련되는 ‘이성적 갈등해결’(예: 이성친구와 협상

이나 타협을 통해 합리적으로 이야기 한다), 긍정

적이면서 정서에 호소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행동

들인 ‘긍정적 감정표현’(예: 이성친구의 화를 풀어

주기 위해 애교를 부린다), 주변의 권위 있고 신

뢰할 수 있는 인물 등에게 도움을 구하는 방법 

등을 나타내는 ‘외부 도움요청’(예: 친한 친구나 

동료와 상의한다)이다. 2개의 부정적인 갈등해결

전략은 갈등상황을 회피하는 방법들인 ‘회피’(예: 

충돌을 피하기 위해 내 의견을 말하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감정이나 행동을 표출하는 

방법 등의 ‘부정적 감정․행동 표출’(예: 이성친

구에게 흥분해서 큰 소리를 지른다)로 구성되어

있다.

총 30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

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식 척도를 

통하여 평가되었다. 각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을수

록 이에 해당하는 갈등해결전략을 자주 사용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갈등해결전략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를 살펴보면, 긍정적 갈

등해결 .78, 부정적 갈등해결 .78이었다.

정서지능

문용린(1998)이 Mayer와 Salovey(1997)의 정서지

능의 수정모형에 입각하여 제작한 성인용 정서지

능검사를 사용하였다. Mayer와 Salovey(1997)의 모

형에서는 감정이입이 정서인식․표현에 포함되어 

있으나, 문용린이 개발한 정서지능검사에서는 한

국인의 특성을 부각시켜 감정이입을 독립적인 영

역으로 구성하였다(정진선, 2002).

자신과 타인의 정서상태를 알고, 상황에 맞게 

이해하여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나타낼 수 있

는지 알아보는 내용을 반영하는 ‘정서인식․표

현’(예: 나는 나의 감정이나 기분을 정확하게 파

악하는 편이다),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그 감정

을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감정이입’(예: 다른 사람이 선물을 받고 즐거워하

는 것을 지켜보면 기분이 좋다),  정서를 사용하

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이용할 수 있는지를 알

아보는 ‘정서사고촉진’(예: 나는 내가 실수를 했을 

때 타인에게 불쾌한 기분이 유발되리라는 것을 

생각하는 편이다), 정서에 대한 이해능력을 토대

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인간관계를 향상시키는 데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정서활

용’(예: 나는 화가 나면 왜 이런 기분이 생겼는지 

그 원인을 먼저 생각해본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

정을 긍정적인 상태로 변화시키고 긍정적인 기분

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의 ‘정서조절’ (예: 

나는 화가 많이 나더라도 다른 사람의 기분을 고

려하여 참는다)을 포함하는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총 50문항으로 척도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

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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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는데, 13개의 역채점 문

항에 대해서는 반대로 점수를 주어 각 하위요인

별 점수와 총점을 계산하였다. 이 척도 문항들은 

모두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정서지능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선

행연구를 통하여 부모의 부부관계가 대학생의 이

성관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나이, 학

년, 종교, 가정형태, 부모의 결혼지위, 부모의 교

육수준, 가정의 월평균소득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1

2 -.02 1

3 -.27 ** .80 ** 1

4 .03 -.08 -.04 1

5 .02 .06 -.02 .01 1

6 -.06 .11 * .02 -.01 .38 ** 1

7 .07 -.10 -.11 * -.01 -.06 -.17 ** 1

8 .04 .01 .05 .13 ** -.20 ** -.27 ** .26 ** 1

9 -.08 .14 ** .12 * .11 * .01 .03 .00 .09 1

10 -.04 -.10 * -.12 * -.04 -.01 .03 .00 -.08 -.22 ** 1

11 .05 .33 ** .30 ** -.11 .15 .06 -.13 -.08 .00 a 1

12 -.05 -.14 ** -.11 * .10 -.02 .02 .00 .02 .12 * -.21 ** -.16 * 1

13 .09 -.08 -.08 -.01 -.19 ** -.33 ** .28 ** .36 ** .02 -.09 -.12 -.19 1

14 -.19 ** .01 .04 -.21 ** -.07 -.01 .12 * .07 -.03 -.04 -.16 * .01 .22 **1

15 .10 -.03 -.09 -.02 -.02 .02 -.05 -.11 *.12 .03 .14 ** .10 .02 -.27 **-.17 **1

16 .04 .04 .01 -.03 -.11 -,05 .06 .12 * .06 -.06 -.01 -.08 .31 **.43 **-.42 **1

**p<.01, *p<.05

a. 하나 이상의 변수가 상수이므로 계산 불가

1.성별 2.학년 3.나이 4.종교 5.가족형태 6.부모결혼지위 7.부모교육수준 8.월평균소득 9.교제경험 10. 현재교제유무 

11.현재교제기간 12.주평균만남 13.부모의 부부관계 14.긍정적 갈등해결전략 15.부정적 갈등해결전략 16.정서지능

가변수: 성별(남 0, 여 1), 종교(유 0, 무 1), 가족형태(핵가족 0, 핵가족 이외 1), 부모결혼지위(초혼 0, 초혼         

이외 1) 현재 교제 유무(유 0, 무 1)

표 2.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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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성관계 관련변인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선

행연구를 통하여 부모의 부부관계가 대학생의 이

성관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성교제 

경험, 현재 이성교제 유무, 현재 교제대상자와의 

교제기간, 주당 평균 만남횟수 등의 이성관계 관

련변인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Statistics 21.0을 이

용하여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첫째, 조사대상

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

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척

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들

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포함한 기술통계 분석

(descriptive statistic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넷째, 주

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부모의 

부부관계가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상

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인구학적 특

성을 통제하는 위계적 중다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

의 부부관계가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의 관계를 정서지능이 매개하는지를 알아보

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방법을 사

용하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Sobel 

검정(Sobel, 1982)을 실시하였다.

결  과

주요변인들의 상관분석

우선, 통제변수와 각 주요변수들의 상관분석에 

대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살펴

보면,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 이성관

계 갈등해결전략, 정서지능은 서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부부관계는 긍정적 

갈등해결전략과 정서지능과 정적 상관이 있으며, 

부정적 갈등해결전략과 부적 상관이 있다. 또한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은 정서지능과 정적 상관이 

있으며,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은 정서지능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부부관계가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에 미치

는 영향

대학생이 인지한 부모의 부부관계가 긍정적 갈

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의 상관분석 결과를 토대로 회귀분석의 1단계에

서는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

로 추론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넣고, 2단계에

서는 이성관계 관련 변인을 넣어 그 영향을 통제

하고자 하였다. 3단계에서는 부모의 부부관계를 

넣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Durbin-Watson 값은 1.84로 2에 근접하여 

잔차 간에 자기 상관이 없었고, F값도 4.49 (p< 

.001)로 유의하여 회귀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

되었다. 또 공차한계가 .78~.97로 나타나 0.1보다 

크고, VIF값은 1.29로 10이하의 값을 나타내 다중

공선성의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 부모의 부부관

계와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은 그 상관관계가 .44로 

나타났고, 이 모형은 19.5%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이성관계 관련 변인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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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후에도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에 부모의 부부

관계(t=2.96, p<.01)는 유의한 설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아도 부

모의 부부관계(β=.25, p<.01)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이 인지한 

부모의 부부관계가 좋을수록 긍정적 갈등해결전

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부부관계 이외에 영향력을 발휘한 다른 변인으로

는 성별(β=-.24, p<.01)과 부모의 교육수준(β=.17, 

p<.05)이 있었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

적 갈등해결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

하고,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긍정

적 갈등해결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대학생이 인지한 부모의 부부관계가 긍정적 갈

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구체적인 내

용은 표 3과 같다.

부모의 부부관계가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에 미치

는 영향

대학생이 인지한 부모의 부부관계가 부정적 갈

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역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의 상관분석 결과를 토대로 회귀분석의 1단

계에서는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가정 월평균

소득)을 넣고, 2단계에서는 이성관계 관련 변인(현

재 교제 유무)을 넣어 그 영향을 통제하고자 하였

다. 3단계에서는 부모의 부부관계를 넣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Durbin-Watson 값은 1.85로 2에 근접하

여 잔차 간에 자기 상관이 없었고, F값도 7.04 

(p<.001)로 유의하여 회귀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 공차한계가 .77~.99로 나타나 0.1

보다 크고, VIF값은 1.29로 10이하의 값을 나타내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 부모의 부

부관계와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은 그 상관관계가 

독립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β t β t β t 공차

통제

변인

성별 -.22 -2.80 ** -.21 -2.73 ** -.24 -3.14 ** .97

종교 -.13 -1.63 -.142 -1.84 -.15 -1.96 .96

부모교육수준 .25 3.03 ** .228 2.83 ** .17 2.13 * .83

현재 교제기간 -.141 -1.81 -.13 -1.66 .94

부모의 부부관계 .25 2.96 ** .78

Durbin-Watson 1.84

전체 R2 .13 .15 .20

F 3.71 ** 3.70 ** 4.49 ***

***p<.001, **p<.01, *p<.05

가변수: 성별(남 0, 여 1), 종교(유 0, 무 1)

표 3. 부모의 부부관계가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N=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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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로 나타났고, 이 모형은 10%의 설명력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이성관계 관련 변인을 통

제한 후에도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에 부모의 부부

관계(t=-5.38, p<.001)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아도 부모

의 부부관계(β=-.29, p<.001)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이 인지한 

부모의 부부관계가 좋을수록 부정적 갈등해결전

략을 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부부

관계 이외에 영향력을 발휘한 다른 변인으로는 

현재 교제 유무(β=.11, p<.05)가 있었다. 이는 현

재 교제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교제를 하고 

있는 경우보다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생이 인지한 부모의 부부관계가 부정적 갈

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표 4와 같다.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와 부정적 이

성관계 갈등해결전략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

개효과

먼저,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와 긍

정적 갈등해결전략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에서 Durbin-Watson 값

은 1.91으로 2에 근접하고, F값이 7.59(p<.001)으로 

회귀모형에 적합하였다. 공차한계가 .771로 0.1보

다 크고, VIF값은 1.297로 10이하의 값으로 나타

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와 이성관계

에서의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의 관계에서 정서지

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로 대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 매개변수로 정서

지능, 종속변수로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을 두고, 1

단계와 2단계는 각각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3단계에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단계의 회귀분석에서는 상관분석 결과 유의하게 

나타난 사회인구학적 변인(성별, 종교, 부모의 교

육수준)과 이성관계 관련변인(현재 교제대상자와

의 교제기간) 등이 통제되었다. 검증결과는 표 5

에 제시되어 있다.

독립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β t β t β t 공차

통제

변인

가정 월평균소득 -.11 -2.05 * -.10 -1.85 -.03 -.53 .81

현재 교제 유무 .13 2.63 ** .11 2.29 * .99

부모의 부부관계 -.29 -5.38 *** .78

Durbin-Watson 1.85

전체 R2 .01 .03 .10

F 1.35 2.48 * 7.04 ***

***p<.001, **p<.01, *p<.05

가변수: 현재 교제 유무(유 0, 무 1)

표 4. 부모의 부부관계가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N=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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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에서 독립변

수인 부모의 부부관계가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β=.24, 

p<.001).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부모의 부부관

계가 매개변수인 정서지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β=.32, p<.001). 3단계에서는 부

모의 부부관계와 정서지능이 긍정적 갈등해결전

략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하여, 부모의 부부관

계와 정서지능을 독립변인으로 같이 투입하여 분

석하였다. 그 결과, 매개변수인 정서지능이 긍정

적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력(β=.39, p<.001)

이 유의하면서 부모의 부부관계가 긍정적 갈등해

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이 무의미한 수준으로 감소

(β=.24 → β=.05)하였다. 따라서, 이는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모두 만족하

였다고 볼 수 있다. 이 3단계에서 부모의 부부관

계가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력이 무

의미하므로 정서지능은 부모의 부부관계와 긍정

적 갈등해결전략을 완전매개함을 알 수 있다. 이

런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정을 실시한 결과,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Z=3.95, p<.001).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와 부정적 이

성관계 갈등해결전략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

개효과

다음으로,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와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

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에

서 Durbin-Watson 값은 1.85로 2에 근접하여 잔차 

간에 자기 상관이 없었고, F값도 7.03(p<.001)로 

유의하여 회귀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으

며, 공차한계가 .76～.98로 나타나 0.1보다 크고, 

VIF값은 1.28로 10이하의 값을 나타내 다중공선성

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림 2.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와 긍정적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단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R2 ∆R2 F

1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부모의 부부관계 .15 .05 .24 2.95 ** .19 .15 4.49 ***

2 정서지능 부모의 부부관계 .16 .02 .32 6.16 *** .10 .09 9.82 ***

3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부모의 부부관계 .03 .05 .05 .64
.31 .27 7.59 ***

정서지능 .51 .10 .39 5.12 ***

***p<.001, **p<.01

NOTE: 성별, 종교, 부모교육수준, 현재 교제기간 변인이 통제되었음.

표 5.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와 긍정적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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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와 이성관계

에서의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의 관계에서 정서지

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로 대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 매개변수로 정서

지능, 종속변수로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을 두고, 1

단계와 2단계는 각각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3단계에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단계의 회귀분석에서는 상관분석 결과 유의하게 

나타난 사회인구학적 변인(가정 월평균소득)과 이

성관계 관련변인(현재 교제 유무) 등이 통제되었

다. 검증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에서 독립변

수인 부모의 부부관계가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β=-.28, 

p<.001).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부모의 부부관

계가 매개변수인 정서지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β=.32, p<.001). 3단계에서는 부

모의 부부관계와 정서지능이 부정적 갈등해결전

략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하여, 부모의 부부관

계와 정서지능을 독립변인으로 같이 투입하여 분

석하였다. 그 결과, 매개변수인 정서지능이 부정

적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력(β=-.37, p<.001)

이 유의하면서 부모의 부부관계가 부정적 갈등해

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β=-.28 → β=-.16)

하였다. 따라서, 이는 Baron과 Kenny(1986)의 매개

효과 검증 절차를 모두 만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3단계에서 부모의 부부관계가 부정적 갈등해

결전략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므로 정서지능

은 부모의 부부관계와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을 부

분매개함을 알 수 있다. 이런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정을 실시한 

결과,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Z=-4.88, p<.001).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도식화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와 부정적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단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R2 ∆R2 F

1
부정적

갈등해결전략
부모의 부부관계 -.20 .03 -.28 -5.38 *** .09 .08 7.03 ***

2 정서지능 부모의 부부관계 .16 .02 .32 6.16 *** .10 .09 9.82 ***

3
부정적

갈등해결전략

부모의 부부관계 -.11 .03 -.16 -3.23 **

.21 .20 15.91 ***

정서지능 -.53 .06 -.37 -7.91 ***

***p<.001, **p<.01

NOTE: 가정 월평균 소득, 현재 교제 유무 변인이 통제되었음.

표 6.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와 부정적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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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미혼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

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가 이성관계 갈등해

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여, 가족적인 영향

력을 살펴보고자 하였고, 또한 부모의 부부관계와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에서 정서지능이 매개하는

지 검증하여, 개인내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영역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이

성관계를 맺어나가는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접

근이 필요한 상담 및 교육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토대로 결론

을 제시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이 인지한 부모의 부부관계는 이

성관계 갈등해결전략과 정서지능에 유의한 상관

성이 있고, 정서지능은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에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 대학생이 인지한 부모의 

부부관계와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 정서지능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두 서로 간에 상관이 있었

다. 대학생인 자녀가 인지하고 있는 부모의 부부

관계의 질이 좋을수록 자신의 이성관계 안에서 

긍정적인 갈등해결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고, 반

대로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상호작용이 자녀에게 모델

이 되어 이를 습득한 자녀가 자신의 이성관계 안

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

러한 결과를 볼 때, 부모가 자녀에게 대하는 것뿐

만 아니라 부모가 서로 간에 하는 말과 행동들도 

자녀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서정숙, 2010; 여현심, 강순화, 2017).

한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 질은 정서지능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부갈

등에 많이 노출될수록 정서지능이 낮다는 다른 

선행연구결과들(홍선표, 2008; 김혜순, 2009)을 고

려해서 살펴보면, 부모가 서로 간에 안정적이고 

편안한 정서적 관계를 맺는 것은 이를 필연적으

로 지켜보게 되는 자녀에게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정서지능을 발달시켜 줄 수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부모의 부부관계는 

자녀가 대학생이 되는 시기에도 정서적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부모의 부부관계를 

심리정서적으로 지원하려는 노력도 필요함을 시

사 받을 수 있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자녀의 정서지능의 매개적 영향이 주요 초점으

로 다루어졌으나, 지각된 부모의 부부관계가 정

서지능에 미치는 영향도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대학생 자녀의 정서지능과 관련을 갖는 부모의 

부부관계에 대한 심리정서적 측면의 서비스 지

원에 대한 시사점도 간접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정서지능과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을 살펴보

면,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이성관계 안에서 긍정적

인 갈등해결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고, 부정적인 

갈등해결전략을 덜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

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김선주, 

2002; 김향순, 2007; 이민영 외, 2006; 하지원, 김

광웅, 2005; 홍선표, 2008). 이는 정서지능이 높

을수록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할 수 있

고, 타인의 감정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기 때

문에 갈등에 있어 부정적인 방법보다 긍정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

된다.

둘째, 부모의 부부관계는 이성관계 갈등해결전

략에 영향을 미친다. 대학생이 인지한 부모의 부

부관계가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력을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변인, 이성관계 관

련 변인을 통제하고도 이성관계의 긍정적,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에 부모의 부부관계가 큰 영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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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체계이론(Anderson 

& Sabatelli, 2016: 105-106; Kerr & Bowen, 2005)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자녀가 원가족에서 겪은 부모

의 부부경험이 현재 자신이 겪는 부부경험에 영

향을 미친다. 또한 사회학습이론(Bandura, 1977: 김

중술, 2007에서 재인용)에 근거하면, 부모가 하는 

의사소통, 행동 등을 배워 자녀는 자신의 이성관

계에서의 행동이 그대로 모방이 된다. 더 나아가

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애착의 형성에도 부모

의 부부관계가 긍정적일 때, 자녀도 불안하거나 

혼란한 애착이 아닌 안정적인 애착을 맺을 수 있

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볼 때, 결국 이성

관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부부관계에 

대한 상담적 개입이 있다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모의 부

부관계는 부모가 원하지 않으면 그 관계에 대한 

개입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자녀로 하여금 스스로 조절할 수 있

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서지능을 도입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문제의식

이 있었다.

셋째, 정서지능은 부모의 부부관계와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다. 대

학생이 인지한 부모의 부부관계와 긍정적 갈등해

결전략에서는 정서지능이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는

데, 이는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부모의 

부부관계에서 정서지능이 독립적인 기여를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가 인지한 부모의 부부관

계가 좋을 경우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결과 정서지능이 높은 자녀는 이성관계 갈등

해결전략에서 보다 긍정적인 방법을 더 많이 사

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긍정적 갈등해결전

략과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으로 구체적으로 나누

어서 살펴보면, 부모의 부부관계와 긍정적 갈등해

결전략에서 정서지능은 완전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는 부모의 부부관계가 좋을 경우 정서지능의 

수준이 높아지도록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높은 

정서지능은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을 더 많이 사용

하도록 돕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정서지능이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에 부모의 부부관계 영향력

을 무의미하게 감소시킴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 자녀에게 있어서 자녀의 이성관계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부모의 부부관계에 대한 개입보다 

정서지능을 통한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

사 받을 수 있다.

한편, 부모의 부부관계와 부정적 갈등해결전략

에서는 정서지능이 부분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는 

자녀가 인지한 부모의 부부관계가 좋을 경우 정

서지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결과 정서지능

이 높은 자녀는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을 더 적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서지

능은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에 부모의 부부관계 영

향력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볼 

때, 정서지능을 높이는 것으로도 이성관계에서 부

정적 갈등해결전략을 덜 사용하도록 도울 수 있

지만, 여전히 부모의 부부관계가 부정적 갈등해결

전략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정 정서가 긍정 정서보다 더 기억에 

강렬하게 남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추

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정서지능은 대학생이 인지한 부모

의 부부관계가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특

성임을 알 수 있으며, 부모의 부부관계가 이성관

계 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과정에서 

개입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유추

해볼 때, 대학생들의 경우 정서지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전략을 고안하여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

의 기술을 증진시키고 이성관계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부모들의 부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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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들의 이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나, 대학생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들

의 부부관계에 개입하기보다 자신들의 입장에서 

대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대학생 시기는 부모로부

터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시기이기도 하므로, 자신

들을 중심으로 대처해 나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인초기에는 부모의 부부관계와 이성

관계 갈등해결전략을 매개하는 정서지능을 높이

고 확장하는 것도 이성관계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서지능을 높이기 위한 상담 및 교육적 

개입을 할 때에는 연령 등 발달단계별 개인의 특

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에 개

발된 정서지능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 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가장 많다(강연

희, 2008; 강인설, 정계숙, 2006; 곽윤정, 2003; 서

미숙, 2006; 신현정, 2006; 노성향, 이윤경, 2004). 

이는 유아 및 아동의 시기가 정서능력을 만들어

가는 결정적 시기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최근 뇌

과학이나 신경과학, 그리고 진화생물학(신경인문

학연구회, 2016; 장대익, 2017; 최현석, 2011; de 

Waal, 2017)등의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융합

적 연구를 통해 조명을 받고 오히려 강조되고 있

는 것은 인간의 감성이며, 특히 유아 및 아동의 

감성 지능 향상과 공감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

시켜준 캐나다에서 시작한 ‘공감의 뿌리’ 교육

(Gordon, 2010)은 그 반향이 상당히 커지고 있으

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방송매체 등에 소개된 바 있다.

현재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서지능 발달 프로

그램은 유아 및 아동에 비해 많지 않고, 실질적인 

사례를 살펴보아도 신입사원 연수 프로그램, 부모

를 위한 EQ프로그램(문용린, 1998) 등의 그 수가 

적다. 그 중에서도 성인초기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현저히 적은 편이다. 그러나 정서

지능은 유아 및 아동기를 지난 성인기에도 프로

그램 등의 개입을 통해서 충분히 발달될 수 있으

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서지능 발달 프로그

램을 개발한 한 연구(김빛나, 2016)에서는 그 효과

가 나타나 대학생 시기에도 정서지능은 충분히 

발달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다시 말해, 성인초

기, 성인기에도 적절한 개입을 통하여 정서지능이 

개발 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주목하

여 향후 필요한 전략들이 도출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계점 및 후속연구

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이성관계 갈등해결

전략 측정도구는 김지현(2006)이 여러 선행연구들

과 측정도구를 종합하여 제작한 것을 이용하였다. 

대부분의 많은 이성관계 연구가 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미혼의 이성관계를 위한 측정도

구가 적은 실정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에 적합한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척도가 개

발되어야 할 것이다. 교제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현대 사회 상황에 맞춰 이성교제 대상자에 맞는 

정교한 척도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단순화한 변인들을 사용

하여 연구하였다. 하지만 부모의 부부관계, 갈등

해결전략, 정서지능과 같은 체계들이 복잡한 구조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위요인별에 대한 구체

적인 연구와 더불어 다양한 독립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족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에 더 효과적인 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이성관계 갈등해결전

략의 경우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측면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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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안에 모두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나누어 

접근할 때, 인간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다소의 한계를 지닐 수 있다. 한 인

간이 어떤 행위를 행할 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

적인 측면을 선명하게 분리하여 행동할 수도 있

지만, 혼합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 이성관계 갈등해결전

략의 특성을 볼 때 인간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고

려할 수 있는 연구방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

할 필요가 잇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

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들이 인지하고 있는 부모의 부부관

계가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며, 특히 성인초기인 

대학생들의 이성관계 안에서 갈등을 다루는 것에 

있어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인식하였

다는 점이다. 이것은 부모의 부부관계를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이후 어떤 이성관계

를 맺어나갈 수 있을지를 예측해볼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가족 안에서 자녀에게 대하는 부모의 

행동뿐만 아니라 부모가 부부 간에 보이는 행동

도 자녀에게 매우 중요하며, 부모의 부부관계 질

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서지능은 부모

의 부부관계에 영향을 받지만, 정서지능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개인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본 연구를 통해 부모의 부부관계

가 안 좋더라도 정서지능을 통해서 이성관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인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음을 시사 받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이성관계 갈

등해결전략에 있어 정서지능의 매개효과와 더불

어 하위요인별 매개효과도 함께 확인하였다. 이는 

정서지능을 높이기 위한 상담 및 교육적 개입을 

할 때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개입이 상

담의 효과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한

다. 이를 위해서 정서지능에 대한 상담사들과 서

비스 종사자들에게 이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과 

교육,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가 상담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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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s' Marital Relationship on

Conflict Management Strategy in Courtship among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Hanee Jo Youn-Shil Choi

Sangmy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arents' marital relationships on conflict management 

strategy of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For this purpos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440 students who are attending 9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and Gyeon-gi province. Data 

were analyzed using Pearson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marital relationship and conflict management 

strategy. Second, there was a mediation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its sub-fact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marital relationship and conflict management strategy. In other words, according to the quality 

of parents' marital relations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conflict management strategy of heterosexual relationship 

was changed, and as emotional intelligence was higher, more positive conflict management strategies were used.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approach or strategy that can enhance and utilize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the children including improving parents’ marital relationship quality in the educational 

or counseling practice.

Key words : college students, parents' marital relationship, heterosexual relationship, conflict management strategy, emotion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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